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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홍콩 수출길 더 넓어진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축산물 수출 성과 잇따라
 - 홍콩과 한우 검역조건 개선 협상 완료, 2026.9.1.부터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 제한지역을 ‘도’ 단위에서 ‘시·군’으로 축소하는데 합의
 - 경기·경북 지역 한우 수출 재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등 수출 확대 기대
 -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싱가포르, 베트남, UAE 등과 연이어 검역협상 타결

  홍콩과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 완료, 수출 확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홍콩 정부(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하여 2026년 9월 

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제한 지역이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으로 

축소되며, 이에 따라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경기·경북 지역의 한우*를 

홍콩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과거와 달리 계속 수출할 수 있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25년 경기·경북 지역 한우 홍콩 수출 실적은 11톤 68만불로, 홍콩 총 수출량의 22%

  우리나라 한우의 홍콩 수출은 검역협상이 최초로 타결된 2015년 시작되었고, 

당시 홍콩과 합의한 검역조건에 따라 그간 구제역이 발생한 ‘도(道)’에서 

생산된 한우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홍콩 수출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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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경기도 고양시,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모든 한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우업계 등 건의를 반영하여 수출 재개를 위해 홍콩 정부에 

우리나라 검역·방역 관리 상황 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검역조건 개선에 합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조건 개선 내용을 전국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 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검역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수출 유망국가와 축산물 검역협상 타결 성과 잇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한우 홍콩 수출 검역조건 개선을 비롯해 우리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25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로 한우 첫 수출, ▴2025년 11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 타결, ▴2026년 4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 타결, ▴2026년 7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 

합의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수출시장과의 검역협상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우리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협상 타결 후 8개월간 총 310만불 규모의 한우와 

돼지고기가 수출되었고, UAE로는 34만불 규모의 할랄 한우가 수출되는 등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 실적(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2% 증가하였다. 또, 

연내 베트남으로 햄, 너겟 등 다양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첫 수출도 예상

되는 등 검역협상 타결 성과가 실질적인 K-푸드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 한우, 돼지고기 수출 실적(검역기준)>

2024 2025 2026.7월까지
한우 54톤 375만불 71톤 465만불 52톤 328만불

돼지고기 148톤 142만불 79톤 120만불 102톤 16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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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회의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상 타결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축산물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나라 

검역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전략적인 협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 검역조건 개선 협상 

성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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